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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교학생 연맹 주최로 고등학교 교사의 모임이 오류동 성공회 

신학원에서 열렸다. 세 번에 걸친 주제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맡았기 

에 하룻밤을 지냈다. 총책임을 진 김용준 박사와 한방을 썼기에 배운 

것도 많았다. 나는 내 버릇을 개고 이례적으로 원고 없는 자유방담을 

했다. 까닭은 강의보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

였다. 원래 주제는 내 분야가 아니었다. 그러나 내가 요새 생각하는 

문제들을 이야기해 보고 또 듣고 싶기도 했다. 세 번이기에 우선 현 

대를 과학，기술，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

그 리 스 도 교 의  입장을 성서를 근거로 생각해 봤다.

처음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 

을 당연한 것으로 알며 성서만은 비과학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그 

래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과학과 동화의 세계를 한 머리에 지니고 있 

는 비극,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기형성을 문제로 하면서 성서 해석 

의 문제를 다루었다. 기술 시대에 대해서는 요새 읽은 프랑크푸르트 

학파의 호르크하이머의 유언과도 같은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

이 기술 사회가 그대로 진행될 때의 미래상을 말하고 그와 동시에 그 

가 순진성이 있는 데서만 정신 • 도덕 . 창조의 가능이 있다는 암시를 

확대시킴으로 비인간화의 세계에 도전해야 할 인간의 일을 예수에게 

서 배우려고 했는데 특끼 성서에서 ‘순진성’ 에 관한 것을 예수에게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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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으려고 했다. 마지막 날을 마르크시스트인 마코비치의 글에서 얻은 

것을 소개해서 오늘의 공산 사회가 변해 가고 있고 다시 그리스도교 

와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했다. 그래서 이제 마르크시즘과의 

대결을 눈앞에 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봤다. 그 

런데 놀란 것은 이 교수들에게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성서의 권위 문 

제였다. 그들의 걱정은 성서의 외적 권위의 파괴였으며 성서 안의 기 

적 사화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. 평신도일수록 보수 

적이라는 사실은 이 선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중됐다. 그래서 결국 주 

제에 대한 대화는 안 되고 성서 해석 문제에 맴돌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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